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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쇄신 세미나 일정 
5/9-11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St Pius X Retreat Center, Camden, NJ. 이관우 부제 215)646-3390 
5/9-11 남가주 봉사회. 성장 세미나. St. Ann’s Retreat Center. 김 영민 213)380-1585 
5/23-26 덴버 천주교회. 성령 묵상회. ST. Malo Religious Retreat Conference Center.303)617-7400 
5/30-6/1 NSC. 36th 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Conference. San Antonio, TX. 
5/31 KSC. 미주 한인 은사적 쇄신 대회. San Antonio, TX. KSC headquarter: 최 모세 979)492-8559 
6/7 남가주 봉사회. 성령 강림 대축일 1일 대회. 바실 성당. 김 영민 213)380-1585 
6/8-11 동북부 봉사회. 청년9차 기초 세미나. Retreat House in Bronx, NY. 사무장 201)398-1170 
6/15-17 Columbus, OH. 본당 기초 성령 세미나. 강성진 614)937-2714 
6/24-27 Dallas, TX. 본당 제14차 기초 성령 세미나(남성). 신 민자 요안나 972)291-3147  
7/12-13 동북부 봉사회. 제 8차 성령대회. 봉사회 사무장 201)398-1170, Fax 201)398-1171 
7/18-20 KSC. 한미 2중 문화권을 위한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이 은경 쥴리아 253)926-0866 
8/9-10 남가주 봉사회. 제16차 성령 쇄신 대회. LATTC 대강당. 김 영민 요셉 213)380-1585 
8/11-14 중남부 봉사회. 제3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최 모세 979)492-8559 
8/29-31 동북부 봉사회. 봉사자 성서 세미나.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Y. 사무장 201)398-1170 
10/5-8 동북부 봉사회. 제40차 기초 성령 세미나. Retreat House in Bronx, NY. 사무장 201)398-1170 
10/10-12 Cleveland, OH. 본당 제10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신 요안나 440)835-3219 
10/17-19 남가주 봉사회. 제15차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김 영민 요셉 213)380-1585 
11/28-30 동북부 봉사회. 제6차 청년 성장 세미나.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Y. 
12월 중남부 봉사회. 제4차 청장년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최 모세 979)492-8559 
 

미주 한인 쇄신 대회 준비 완료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San Antonio에서 
개최되는 미 전국 성령 쇄신 대회 중에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가톨릭 교재가 소개된다. 이 기간 중에 열
리는 한인 쇄신 대회에서는 세례 성사의 은사적 쇄신
과 견진 성사의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하게 되는 ‘성령 안의 삶 세미나’의 가톨릭판 새 교재
가 소개된다. 
NSC 발행 ‘The New Life in the Spirit Seminars  
Team Manual-Catholic Edition 2000’ 의 한국어 번역 
판으로서 KSC가 번역을 끝내고 현재 미주 가톨릭 출 

판사에서 인쇄 중에 있다. 대회에서는 역자인 최영호 
베드로 형제가 새 교재를 소개한다. 
북미 교포 사목부의 사무국장인 역자는 5월 중순에 
열리는 북미 사제 총회에서도 2000-가톨릭판 새 교재
를 소개한다. 2000-가톨릭판 새 교재는 세례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의 신원을 재 확인시키고 
신앙생활을 은사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도구로서,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미 많은 교구에서 활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우
리 미주 한인 공동체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쇄
신 봉사자들이 먼저 깊이 이해하고 봉사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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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미주 쇄신 가족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전쟁의 참화로 얼룩진 부활절이긴 하오나, 그럴수록 
주님의 부활은 더 더욱 우리 삶에 새로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축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천상 
천하의 모든 권한을 받았기에 제자들을 만방에 파견하
시기에 앞서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느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살
아 가는 크리스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안배로 5월 말에 San Antonio, Texas 에서 
열리는 미주 성령 대회에 한인 쇄신 가족들이 한자리
에 모이게 되었으니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바오로 사
도께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올
라가던 뜨거운 마음을 상기하며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
니다. 각 지역 기도회에서 수고하신 봉사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빕니
다.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KSC 후원회원이 되면: 
1. KSC Newsletter를 직접 받습니다. 
2. KSC 출판도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3. KSC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됩니다. 
4. 매년 11월 1일 회원들을 위한 특별 미
사가 봉헌됩니다. 

정 회원의 회비는 월 $10 또는 연 $100 입니다. 
회원 주소와 check 보내실 곳: 
KSC HQ Office 
7031 Kenmare Dr., Bloomington, MN 55438 
 
2003년 4월 말까지 접수된 후원금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옥 $100 김스텔라 $100 
신정자 $2,000 김정규 $2,000 
미네소타 기도회 $200 유연실 $250 
이천균 $200 김정자 $100 
김마리아 $200 지베드로 $100 
뉴폿뉴스 기도회 $50 이요안나 $30 
안희숙(동남부 봉사회)   $1.000 

아메리카의 주보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저는 지난 4월초에 평화 신문 미주 지사가 조직한 순례단에 참가하여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의 대성당에
가서 성모님을 참배하였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아메리카 (남북 미주) 의 주보이십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우리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
한 2000년 교회 사상 최초의 성모 발현입니다. 
성모님은 1531년 12월 9일, 10일, 12일에 멕시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원주민 요한 디에고에
게 발현하셨습니다. 원주민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요, 평생 동정녀
라 하시고, 이를 확인하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표징의 하나로 주신 성모님의 영정이 근 500년이 지난 오늘에
도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생생하게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과달루페는 원주민의 말로는 ‘돌뱀을 쳐부수다’ 라는 뜻인데, 원주민들이 날개 돋친 돌뱀을 신으로 섬기면
서 매년 수 많은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곳에 성모님이 발현하신 후 7년 동안에 약 800만의 원주민
을 모두 개종시킴으로써 그들을 돌뱀 (사탄) 의 지배에서 구원하셨고, 성모님이 원주민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
나심으로써 스페인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던 원주민들의 어머니 (수호자) 가 되셨습니다. 
아메리카 (남북 미주) 교회의 전례력에는 12월 12일이 과달루페 모후의 축일 (Feast of Our Lady o f  
Guadalupe) 로 되어 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아메리카의 주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미주 교회와 신
자들이 합당하게 지내야 할 축일이며, 재미 한인 공동체도 의당 그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판 매일 미사독서는 한국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미 한
인공동체를 위하여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과제 입니다. 
우리 KSC는 금년도 유럽 순례 계획을 전쟁 때문에 취소한 바 있는데, 다시 멕시코 시티의 과달루페 순례
를 2003년 11월 7-11일로 계획하고 있으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KSC 회장 이 창재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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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기도회 
 

찬미 기도회의 목적 
하느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
도)께 봉헌 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
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신다. 
 

찬미 기도회의 순서 
1. 찬미성가 
2. 시작기도 (사회자), 전체의 봉헌기도 -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 또는 자유기도 
3. 찬미 성가와 찬미 기도 (자유 기도) 
4. 찬미 성가와 심령 기도 
5. 찬미 성가와  찬미 기도 (자유기도) 
6. 찬미 성가, 심령 기도와 예언 말씀 - 심령 기도 후 
침묵 중에 주시는 예언 말씀을 듣는 시간 
*사회자: 말씀이 끝난 후 주신 말씀들을 요약 감사
한다. 
*회중 - 아멘으로 응답한다. 
7. 가르침 시간 (성서 묵상 또는 그날의 예언 말씀에 
의한 묵상) 
8. 나눔의 시간 
9. 찬미 성가와 특별 기도 (청원 기도 또는 치유의 시
간) - 공동체나 개인을 위한 청원 기도, 기도 공동
체가  함께 하는 치유기도, 문제를 통한 지속적인 
기도도 가능 
10.  마침 성가와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성가 하면서 봉헌 주머니 돌리기, 신부님의 강복 
 
*찬미 기도회가 끝난 후 사랑의 hug 
*소요시간 - 1시간 반 내지 2시간  
*친교의 시간  (다과) 30분 정도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지금부터 온전히 주님의 것
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어두움의 권세와 죄악으
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나이
다. 저는 온갖 악을 추방하고, 저를 악으로 유인하는 
온갖 것들을 피할 결심이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는 예수님께 제 모든 생애를 바
쳐,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로 약속 하나이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
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
다.  아멘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 기도 
예수님의 어머니요, 자비의 어머니신 마리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당신을 저희에게 주신 이후  
저, 당신을 내 마음 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
서는 저희를 당신에게 맡기셨으니 당신의 것으로 여겨 

주소서.   성부께 순종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의탁하
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저희를 유순하게 만들어 주
소서. 
하느님의 모상, 나의 어머니 마리아님! 
성부께서는 당신께 성자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 제가 행한 바 모두를 이전보다 더욱 완전히 성령
으로 채워지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를 십자
가와 다락방, 성교회에 가득 담긴 신비 속으로 깊숙이 
이끌어 주소서. 성령으로 예수 성심을 품으셨듯이, 예
수님의 영광스런 재림 가운데 저의 가슴도 그분의 왕
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소서 
 

심령기도와 심령노래 
우리는 보통 성령 세례 (를 위한 안수기도)를 받을 때 
심령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회에서 더욱 개방 된다. 
심령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가까와지게 
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체험시켜 준다. 그래서 기도회에서는 모두 함께 심령
기도 또는 심령 노래 (영가)를 합송한다. 
심령기도는 심령 언어 (영언) 또는 다른 성령의 은사와
는 달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 은사이며, 여
러가지 봉사 은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입문적 은
사이기도 하다. 
심령 기도는 이성 기도나 묵상 기도가 아니며 즉각적
으로 관상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 내는 
관상 기도>라고 말한다. 심령 기도는 심령 언어 (영언)
와는 달리 단순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흠숭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기도회는 반드시 심령기도 또는 
심령노래 (영가)를 열절하게 합송한다. 그래서 기도회
를 <심령기도회> 또는 <찬미기도회>라고 부르게 된다.  
심령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회는 하느님께 대한 믿
음이 굳어지고 다른 은사의 현현도 자주 일어남을 본
다. 
 

심령 언어 (영언)와 예언 말씀 
우리는 심령 기도 또는 심령 노래와 구분되는 심령 언
어 (영언)의 은사 현현도 보아 왔다. 
우리는 심령 언어 (영언)의 은사가 현현되는 경우 이를 
우리 말로 현현되는 예언 말씀과 구분하여 심령 예언
이라 지칭하였고, 이를 우리 말로 해석해 주는 해석의 
은사가 후속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 고린토 14: 5) 
그런데 그간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심령 기도/심
령 노래와 함께 심령 언어 또는 예언 말씀은 하느님과 
통교 (대화)하는 기본 은사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성
령의 감도 안에서 우리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할때 
하느님께서도 역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당신의 말
씀을 담아 주신다는 통교 (대화)의 상응 원리를 경험,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또는 기도회에서 함께 심령 기
도, 심령 노래를 충분히 현현한 연후에는 항상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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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심령 기도, 심령 노래가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사이듯이, 예언 말씀 또
는 심령 예언도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사
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 은사의 확장을 의미한다.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개요 
소개: 무엇을 믿는가? 신앙 생활의 쇄신 - 교회의 쇄
신/ 은사적으로 쇄신한다.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동아온 탕자 처럼 성령
을 통해 아버지 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체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령을 통해 나
의 개인적 사건이 된다. 구원의 확신.  
새 생명: 성령강림을 세상을 복음화 하는 성령의 능력
이 내 삶 안에 일어난다, 각 개인의 생활 속에 성령의 
지속적인 현존이 있게 된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음: 하느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주
님과 나와의 밀접한 인격적 관계의 발견, 성령 안에 
잠김. 
성령세례: 성령강림의 재현을 위한 안수기도, 성령은사
의 현현. 
성장: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 숨결 같은 기도, 성
서말씀에 맛들임, 성사와 전례생활에의 자발적 참여, 
영적양식을 위한 독서, 사랑의 공동체와 이웃에게 봉

사. 
변화: 부르심에 대한 소명, 제자의 사역을 발견하고, 
성령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
의 열매를 맺어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 
 

KSC 한미 가정 선교를 위한 한미 가족 세미나 
한미 가족 안에 가로 놓인 혼합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LSS 세미나 
7월 18-20일, Tacoma에서 한미 봉사자가 이중 언어로 

 

2003년 KSC 주요 사업의 하나인 한미 가정 선교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한미 가정을 위한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봉사자들이 한 팀이 되어 한인 부인들에게는 우리 말로, 영어권 남
편과 자녀들에게는 영어로 봉사함으로써 이중 문화 혼합 가정의 선교를 위한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4년 동북부 봉사회에서 KSC 주관으로 청년, 청소년을 위한 이중 언어 기초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 동부와 
남가주 그리고 북가주 등지로 청년, 청소년 세미나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미가정을 대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참
여하는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SC가 미 서북부 쇄신 봉사회 (총무: Virginia King 여사)와 서북미 한인 쇄신 봉사회 (회장: 이용명)의 협조
를 얻어 오는 7월 18-20일 2박 3일간 Tacoma 소재 Palisades Retreat Center에서 한미 합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한다. 
등록신청과 문의는  KSC 사무국장 (이 은경) 전화: 253)926-0866, Fax: 253)663-4407. 
등록비는 가족인 경우는 일인당 150불, 혼자인 경우는 180불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 하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 3.3 

동북부 성령 대회, 전국 봉사자 초청 
 

동북부 봉사회 (회장 임 문수 마르코) 는 오는 7월 12일 13일 양일 간에 걸쳐 뉴저지에서 개최되는 성령대회
에 숙식비 전액과 항공료 일인당 $200을 보조하며 미주 각 지역 봉사회 대표 2명씩을 초청한다. 
동북부 봉사회 임 문수 회장은 “전국의 봉사자들이 함께 봉사의 열정을 모아 주님 앞에 큰 사랑의 꽃다발을 
만들며, 일치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봉헌한다면 정녕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오셔서 함께 이 잔치을 마련하고 잔치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란다”며 각 지역 봉사회에 초청장을 보냈다. 

3면에서 계속 

KSC 사무국장에 이 은경 쥴리아 자매 
 

KSC 본부는 이은경 줄리아 자매를 5월 1일자로 
사무국장에 임명하였다. 그 간 공석이던 사무국장
에 임명된 이 은경 국장은 그간 서북부 봉사회의 
음악 봉사자로서 최근에는 KSC 소식지의 발송을 
위해 봉사해 왔다. 신임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자원 
봉사하게 된다. 회장 이 창재 부제는 새로운 사무
국장에게 쇄신 가족 여러분의 성원과 기도를 바란
다고 당부했다. 


